
                                                                                                 4444 N. Harding Ave. Chicago IL 60625   

                코람뉴스 (2022 년 1 월)   

 

2022 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돌아왔어요..  

 

새해를 맞이하며 코람 주민분들 한분한분들께 호랑이의 기상을 받아,  

복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312 호 민산 김정교님의 임인년 새해를 기념하는 그림입니다. 감사합니다.  

 

♣♣ 지난달에 이어서, 치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왼쪽의 뇌는 건강한 뇌이며,  

오른쪽의 뇌는 어느정도 치매가 발전된 뇌의 모습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도표에서도 보여주듯이 위험요인도 있으나,  

그것에 해당하는 대처요령 또한 있답니다.  

각자에 맞는 건강한 생활 습관 기르도록 해요.. 



 

치매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이며, 대한치매학회 명예회장 김상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로부터 치매에 대한 오해 7 가지를 들어보았다. 

1.나이 들어 치매 발생은 어쩔 수 없다 

치매 증상은 75~84 세의 17%, 85 세 이상에서는 32%에서 보인다. 나이 들수록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맞지만 오래 산다고 반드시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나이 들면서 인지기능의 저하는 

어느 정도 오지만, 일상생활 능력을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이는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지만, 그래도 위험 인자를 조절하면 치매 발생을 

늦추거나 증상을 줄이며 살아갈 수 있다 <위의 도표 참조>. 

2. 부모가 치매면 나도 걸릴 것이다. 

가장 흔한 오해가 ‘치매=유전’다. 부모가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앓았고, 발병 나이가 65 세 이하인 

경우, 유전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는 5% 정도다. 부모가 65 세 이후에 발병했으면, 유전자 이상은 

그보다 훨씬 드물다. 

65 세 이전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 확실한 유전자 이상이 발견되면, 자식의 50%에게 유전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치매는 유전이라고 오해하나 매우 드문 경우다. 65 세 이후 발병의 경우, 

아포지단백 E 라는 위험 유전자가 존재하는데 이걸 갖고 있더라도 치매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지, 

반드시 걸리는 것은 아니다. 



3. 치매는 노인에게서만 발생한다. 

젊은 성인에게서도 발생한다. 30~64 세 나이에서 1 만 명당 4~25 명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국내서 30 대 초반 환자도 있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알츠하이머병이기는 하지만 다른 뇌신경계 질환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노인성 치매에 비해 크다. 조발성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을 

빨리 찾아내면, 치료 가능성이 노인성 치매보다 높다. 

4. 치매 걸리면, 의미 있는 생활이 불가능하다. 

잘못된 생각이다. 치매 판정을 받고도 활동적이고 의미 있는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 혼자 산책이 불가능하고 자동차도 운전할 수 없을 

거라고 두려워하지만, 이는 치매 단계 중에서도 많이 진행된 상황에 

해당한다. 

초기 치매 대부분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한다. 초기는 기억의 입력 

장애가 주 증상이기 때문에 과거 기억과 과거에 습득한 기술이나 행위를 하는 데에는 큰 이상이 

없다. 인지 기능이 심하게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생활 패턴을 조정하여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5. 치매는 기억장애로 시작된다. 

기억장애가 치매 초기 증상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치매가 아니라도 우울증, 약물 

부작용, 전해질 이상 등으로 집중력 저하가 일어나는데, 기억장애로 비칠 수 있다. 건망증은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닌 일시적인 기억 장애이지만 점차 나빠지거나, 일시적이지만 오랫동안 반복된다면 

진료와 검사가 필요하다. 

특정 치매는 기억장애 없이 이상 행동이나 성격 변화, 언어장애, 시각장애 등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치매라고 인식되지 않아서 진단과 치료가 늦어질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서서히 

진행한다면 반드시 신경과 진료가 필요하다. 

6. 치매 환자는 모두 공격적으로 된다. 

40% 정도의 치매 환자가 증상 발생 2 년 동안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유는 두 

가지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오해로 좌절하거나 화를 내는 감정 변화가 유발되는 것이다. 

전두엽 기능 저하로 감정 억제가 잘 안 되고, 타인의 감정을 고려할 줄 모르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환자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은 아니다. 

치매의 한 유형인 전두측두 치매일 때에는 공격적인 성향이 첫 증상으로 발현되기도 한다. 

고집스러워지고, 감정 변화가 심하며, 쉽게 심하게 화를 내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때론 남의 말을 

쉽게 믿어서 큰 손해를 본다면 검사를 받아 보는 게 좋다. 



7. 비타민 보충과 건강보조식품은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 

다들 치매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제품을 섭취하지만, 현재까지 연구 결과로는 비타민제, 미네랄 

보충제, 각종 건강보조식품 중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성분은 없다. 검사상 비타민이나 미네랄 

부족이 있는 경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지만, 정상인 경우에 추가적인 복용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오미크론에 대항하는 수단: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전파를 늦추며 새로운 변이 출현 가능성을 줄이는 최고의 

공중보건 조치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중증질환, 입원, 사망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과학자들은 현재 백신 접종 완료자의 감염, 입원, 사망 예방 효과를 포함하여 오미크론에 

대해 조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CDC 는 5 세 이상 모두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것을 권장합니다. CDC 는 18 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J&J/J 얀센 백신 접종 후 2 개월 또는 

화이자-바이오앤텍/모더나 기본 2 차례의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후 6 개월이 지나면 부스터샷을 

접종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마스크는 모든 변이에 대해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CDC 는 백신 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함 또는 높음인 지역의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계속해서 권장합니다.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fully-vaccinated.html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booster-shot.html
https://covid.cdc.gov/covid-data-tracker/#county-view
https://covid.cdc.gov/covid-data-tracker/#county-view


오미크론 방역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특별담화에서도 전국민이 백신을 맞을 것과, 

마스크 착용과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임을 

강조하였답니다.  

 

 

알려드립니다.  

♥ 올해에도 변함없이 404 호에 거주하시는 

양길자님과 402 호의 윤영란님께서 솜씨를 발휘하여 

모자와, 장식걸이를 떠주셨어요. 코람에 우편배달을 

하는 우체부와 쓰레기 치워주시는 분에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월 12 일 수요일 오후 2 시 30 분에 발닥터 김선웅님의 코람 방문이 있습니다.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1 층으로 내려오세요.  

 

1 월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홍용민님 (108 호, 14 일), 정복순님 (303 호, 27 일),                     

김앤디님 (507 호, 15 일), 문대현님 (412 호, 23 일),   

 

관리실에서 알려드립니다.  

♣ 세탁장에 기계가 고장났을때는 세탁장 벽에 설치된 고장신고서에 기록하여 매니저 사무실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장신고가 접수되는대로 세탁장 관리업체에 연락하여 신속한 수리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 412 호 문대현님과 106 호 윤효선님께서 주민들과 코람 직원들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2022 년 1 년간 주민대표로 일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직원들에게 직접 말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문대현님과 윤효선님에게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호랑이 나라                       민산 김정교 (312 호) 

새해 임인년(壬寅年)은 서기 2022 년이고, 단기 4355 년 검은 

호랑이 해다. 대한민국은 호랑이 나라다. 호랑이는 우리 민족의 

기백과 용기 그리고 힘의 상징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문화를 형성한 

한 축이다. 민담, 신화, 민화 어디고 호랑이 모습이 나타난다. 서울 

올림픽의 마스코트가 호돌이와 호순이였고, 국가대표 축구팀의 

엠블럼도 호랑이다.  

이집트는 사자, 인도는 코끼리, 러시아는 곰, 호주는 캥거루, 미국은 

흰머리 독수리, 프랑스는 수닭, 중국은 용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호랑이이다. 호랑이는 자취를 감추었어도 상징은 

살아있다. 백두산 호랑이, 인왕산 호랑이…. 한국 호랑이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남획으로 멸종위기를 거쳐 6.25 전쟁으로 한국형 원시림이 우거진 서식 지역 파괴로 

자취를 감추었으나, 1998 년부터 강원도 화천 등지에서 발자국 흔적이 잇따라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또 

경기도 가평군 한 야산에서 두마리를 목격했다는 사람도 있다. 경주 영주 소백산에서도 호랑이 영역을 

표시하는 나무자국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사람이 되기 위해 마늘과 쑥을 먹는 단근고기의 호랑이 기원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호환의 두려움과 친근감이 엇갈려 있다.  

범은 착하고도 성스럽다. 불쌍한 사람과 착한 사람에게는 산삼을 물어다 주기도 하는 문채 (文彩)롭고 

인자하고도, 효성스럽고, 슬기롭고, 어질고, 엉큼스럽고도, 날래고, 세차고도, 사납기가 그야말로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다고 민서, 민담에서 전하고 있다.  

한국 사람은 호랑이를 산신 (山神) 으로 숭배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호환을 막고 호피와 약재를 얻기 위해 

호랑이 사냥에 힘써 호랑이를 잡는 부대인 ‘착호군’을 두기고 했다. 한달동안 호환으로 희생된 수가 

120 명이 넘는 때도 있었다고 순조임금때 ‘만기요람’에 기록하고 있다.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산군 (山君)을 잡는 것은 엄연한 독신적 행위로서 불경죄로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호환을 막고 값비싼 호피와 약재를 얻기 위한 사냥에도 힘썼다. 옛날 호랑이를 잡으면 그 지방의 

원님은 신군을 잡은 죄목으로 일단 형을 내렸다. 물론 진짜 벌을 준 것이 아니라 곤장을 때리는 시늉만 하고 

그런 다음에 사냥꾼에게 후한 상을 내렸다. 벌과 상금을 동시에 내려 신화의 상징적 가치와 세속의 현실적 

가치의 두 질서를 다같이 지켜나간 것이다.  

호랑이는 신성한 동물 산신령으로서 호랑이 기름과 이빨, 수염은 각종 질병을 낫게 해준다고 믿었고, 



호랑이 수염은 특히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호랑이 가죽은 권력자 복을 상징하고 있다. 호랑이가 

주인공인 민담중에는 어수룩하고 익살맞은 “팥죽할멈과 호랑이 이야기”, “차돌을 불에 구우면 매찰떡이 

된다는 토끼의 말을 믿는 호랑이”, “곶감을 무서워한 호랑이 이야기”,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 등 

많이 있다.  

전국의 지명속에 389 마리 호랑이와 관련이 있다. 마을 이름이 284 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산이 47 개, 

고개가 28 개, 바위 10 개, 섬이 10 개인데, 범바위, 호암, 호동, 범골 등 많이 사용되고 있다.  

민화로는 산신도, 송호도, 군호도, 까치와 호랑이, 호피도, 좌경, 흑호도 등이 있다.  

속담으로는, ◈ 범 가는데 바람난다 (언제나 같이 다닌다), ◈ 범나비 잡아먹듯 (먹은듯 만듯 할때),           

◈ 범띠생이 있는 집안은 짐승이 안된다, ◈ 사납기가 새끼가진 범이다, ◈ 호랑이 담배 피울때,                

◈ 호랑이더러 고기 달란다, ◈ 호랑이도 제말하면 온다, ◈ 호랑이도 죽을때 제집 찾는다,                      

◈ 호랑이에게 개를 꾸어준다, ◈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려라, ◈ 호랑이에게 물려갈줄 알면 누가 

산에 갈까, ◈ 호랑이 잡고 볼기 맞는다, ◈ 호랑이 코빼기에 붙은 것도 떼어 먹겠다, ◈ 호랑이 보고 창구멍 

막기, ◈ 새벽호랑이가 중이나 개를 헤아리지 않는다, ◈ 범내려 온다.    

 

 

 

 


